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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한상대회 한 달 앞으로…한인 경제인·국내 기업 
인천에 모인다

- 세계한인회장대회·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첫 연계 개최…한인 네트워크 
한자리에

- 340개 기업 전시 부스·글로벌 바이어 150여 명 참여…국내 기업 해외 
판로 개척 지원

- 정부,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추진계획 점검…부처 간 협력 강화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이 만나는 ‘제24차 세계한상대회’가 한 
달 앞으로 다가왔다.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
시아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
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ㅇ 대회 조직위원회(조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)는 현장점
검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.

□ 정부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부처 
간 협력을 강화한다.

ㅇ 정부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‘제
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’을 논의하고,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
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과 부처별 협력 사항을 점검했다.

□ 특히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처음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, 세계한인차세대대
회와 연계해 열린다.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을 비롯해 한인사회 리더



와 차세대 인재들이 같은 기간 인천에 모이면서 분야와 세대를 잇는 네
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프로그램
도 운영한다.

ㅇ 행사장에는 340개 기업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바이어 150여 명
이 참여하는 K-컬처 기반 기업전시회를 연다. 참가 기업은 해외 바이어
와 직접 만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수출 상담과 사업 협력 기회를 
모색한다.

ㅇ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글로벌 벤처캐
피털(VC)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한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의 네트워
크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자산”이라며 “이번 
대회가 만남과 교류에 그치지 않고 수출과 투자, 사업 협력으로 이어지
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조직위원회를 도와 잘 준비하겠다”고 밝혔
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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